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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들이 영리해지고 있다. 자신만의 분명한 소비 기준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소비에는 큰돈이라도 쓰지만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하게 털어내는 ‘소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국의 대응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수침체 속에서도 이달 초 서울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형 오페라 공연에는 평범한 20~40 대 회사원들이 1 인당 10 만원 

이상 하는 자리를 가득 메운 데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